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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월에 반한 매캔 교수, 한국 시조의 미래 읊다
美시조협회 만든 하버드대 교수, 부산국제문학제서 시조 강연

국제신문 신귀영 기자 kys@kookje.co.kr  |  입력 : 2018-06-24 18:44:03  |  본지 22면

   

- “시조, 한국문화 배울 통로될 것”
 

 

외국인이 한국어로 시를 지어 읊는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신기할텐데, 한국 시조를 깊이 이해하고 자국에 알

리기까지 하는 학자가 있다. 하버드대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매캔(David McCann)은 한국문학과 문학 자체에

관한 책을 24권 낸 미국 내 한국 시 권위자다. 김소월 박재삼 김지하 고은 김남조 서정주의 시를 영어로 번역

했고, 미국에서 최초로 시조협회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22일 데이비드 매캔 미국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제7회 부산국제문학제 현장에서 시조에 관해 강연하

고 있다.

또 시카고에 있는 세종문화원을 통해 매년 시조대회를 열며 12년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에

는 한국문학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만해문학상을 받았다.
 

 

매캔 교수가 지난 20~22일 열린 제7회 부산국제문학제에서 주제강연을 했다. ‘세계 속의 한국문학, 한국 속

의 세계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마련된 매캔 교수의 강의는 우리 시조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미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일본 단시 하이쿠를 많이 접하고 배우는데 시조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체류하던 1966년, 안동에서 일할 때 한국 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당시 작은 책방에서 붉

은 표지의 김소월 시집을 발견했는데, 특이하게 영어 번역이 함께 실린 책이었다. 소월 시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그 시들을 한국어로 외우기 시작했다. 소월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이 워낙 커 대화를 나누기도 좋았

고,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조는 물론 민요, 가사 등 한국 전통시가를 접할 수 있었다. 시조에 취

해 있던 당시 안동의 밤을 거닐며 그 정취를 노래한 자작 한국어 시조도 소개했다.
 

 

우리가 T.S 엘리엇의 시에 영미인 만큼 깊은 감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영미인이 우리 시조에 심취하기

어려운 이유와 같을 것이다. 생략되고 함축된 모국어

http://www.kookje.co.kr/kookje/admin/gija_info.asp?gijaid=kys
javascript:win_YK('/news2011/asp/photo_view.asp?img_fn=20180625.22022011288i1.jpg')


6/27/2018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_print.asp?code=0500&key=20180625.22022011288 2/2

강연 중 우쿨렐레 연주를 선보이는 매캔 교수.

와 토속어, 자수를 맞춰 정제된 형식미는 모국어 사용

자 아니고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매캔 교수는 정

몽주의 ‘단심가’와 황진이의 시조 그리고 그 영역 시

를 미국 학생과 교사들에게 소개하며 “시조의 초장은

주제의 도입, 중장은 심화, 종장은 반전을 노리거나

주제를 비튼다”는 내용상의 특징을 강조하고, 자수에

최대한 신경 써서 영역 하는 방식으로 시조를 이해시

키고 있다. 그는 “나 역시 문외한이니, 같은 문외한에

게 먹힐 법한 설명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는 영어로 쓰인 하이쿠 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 기념일도 있는데, 시조는 학자들에 의해 알

려지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하이쿠만 봐도 외국인이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데, 시조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매캔 교수는 김월하의 시조창을 처음 듣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을 받았다고 운을 떼며, 준비해 온

우쿨렐레를 직접 연주하며 직접 작곡한 ‘청산리 벽계

수’를 부르는 깜짝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신귀영 기자 ky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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